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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농업인 지킨다…농업기술원 온열질환 예방 총력

- 온열질환 예방요원 30명 위촉…오는 9월까지 현장 방문 활동 전개 -

- 폭염 5대 안전수칙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 -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 최근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폭염 시작 시기가 

빨라지면서 야외활동 비중이 높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25년 폭염일수(제주): 79.8일(평균 대비 87.7%↑), 

    ** ’25년 열대야일수(제주): 63일(평균 대비 50.7%↑)

❍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통계(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3~2025) 전체 온열질환자의 67.6%가 60~90세에 집중됐으며, 

추정 사망자의 72.2%는 7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농업기술원은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을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 지난 5월 여성농업인단체와 연계해 온열질환 예방요원 30명

을 위촉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폭염 대응 요령 △응급



처치 실습 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 교육을 이수한 예방요원들은 오는 9월까지 2인 1조로 농작업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안전수칙 안내 △체감온도 확인 

방법 교육 △응급상황 대처요령 안내 △예방용품 보급 등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과 연계해 폭염 5대 안전수칙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 폭염 5대 안전수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그늘에서의 

휴식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개인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다.

❍ 농업기술원은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한 안전메시지 송출, 

농업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실천 캠페인 전개,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 및 폭염알림배지 배부 등 현장 중심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안전문자 발송, 지역방송 연계 캠페인 영상 송출, 

온열질환 예방 웹드라마 제작·배포 등 온라인·미디어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 강성민 과학영농팀장은 “폭염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

하는 대표적인 재난인 만큼 기본 안전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